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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창12:1-3)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The text shows a disturbance of which the Pharisees tried 
to arrest and kill Jesus laid plans to trap him and to find his 
words wrong. The Pharisees mobilized the Herodians and 
organized the tricky and systematic conspiracy to kill Jesus (v. 
16).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in their own way, laid 
plans to trap Jesus in his word, in order that anyone can easily 
fall into a trap, and they asked the following for Jesus, “Tell us 
then, what is your opinion: Is it right to pay tax to Caesar or 
not?” (v.17). It is very difficult to answer whether it is right to 
pay tax or not. 

Jesus scolded them, “You hypocrites,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and said to them, “Show me the coin used for 

paying the taxes.”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Then he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v.21)

Jesus, that time, recognized the social 
or political system and did his best to pay 
tax. Because the Temple belongs to God and 
Jesus is the son of God, he does not need to 
pay the Temple tax, but he told Peter that he 
would go to the lake and take the first fish 
he catches; open its mouth and find a four-
drachma coin and give to them for Jesus tax 
and Peter’s. Here, Jesus set a very important 
principle of life of which we should obey the 
social and national order that we belong to. 

Whether the upper power is good or 
wicked, competent or incompetent, and 
favorable or hostile, we should obey them. 
This is why God gives us all power in the 
world. And because all nations’ politics should 
be maintained social security and order, it 
is no wonder that we should pay taxes for 
public advantage. 

Here, however, Jesus does not finish his 
answer. He says, “You must give to God what 
is God’s.” What is God’s? First, it is the life 
of offerings. Secondly, it is life of service. We 
do not give only a tenth of substance to God 
but also detach a tenth of our life in order to 
serve the church of Christ’s body.

Christians are, so called, double citizens. They are the people of God’s 
kingdom, and also world citizens. So, we all have to be loyal to both sides. 
But when the worldly nation each other bumps against the power of 
God’s kingdom, it is right to obey the power of God’s kingdom. The reason 
is that all power comes from God who rules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the world.

My beloved Christians,
Now, Jesus already knew that he would die on the cross, the Pharisees 

were wicked. Like this, Jesus who understands our circumstances, pains, 
and worries knows even what kind of misunderstanding we have, and 
what kind of pain we suffer.

  By holding such Jesus and even his death on the cros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partake in the power and joys of the resurrection 
from death with each o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at Caesar's is and What God's is

(Matt. 22:15-22)

마태복음 강해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만 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
수님의 죄목을 잡으려고 벌인 소동 중의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
롯 당원들까지 동원하여 음흉하고도 조직적인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16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나름대로 상의를 하여 누구라도 넘
어갈 수밖에 없는 올무를 만들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
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17절). 이것은 바치라
고도,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매우 난해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
하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라”고 하셨고 “이 
은전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
니”(21절).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구조를 
인정하시고 신실하게 세금의 의무를 다하셨습니
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베드로에게는 낚시를 해서 고기 입속에 있는 한 
세겔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속한 사
회와 국가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유능하
든지 무능하든지, 호의적이든지 적대적이든지 우
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나라의 정치는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유
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
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
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
입니까? 첫째는 헌금생활이고, 둘째는 시간을 드
려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십분의 
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십분의 
일을 떼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소위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하나
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쪽에 모
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서로 부딪힐 때
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도, 바리새인들의 악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있으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꼭 붙드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에서 부
활하신 그 능력과 기쁨까지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
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마  22:15-2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호산나 대학 입학식 

서울강남노회 제 55회 정기노회

남선교회연합 특강 

임영만 교수

- 경희대학교 작곡과 및 조선대학교 대학원

- 미국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종교음악 박사)

-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장 역임

- 광주광역시 합창연합회장 및 한국 합창총연

합회 이사 역임

- 한국 교회음악학회 학술분과위원장 역임

- “교회음악개론”, “교회음악행정”, “교회음악의 이해”등 6권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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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순결서약식

찬 양 대 원  세 미 나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

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

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

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 1일(주

일) ~ 5월 10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2015년 순결서약식이 4월 5일(부활절)주일 찬양

예배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

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

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

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

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앞에서 순

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

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

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3월 2째 주까지 부

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찬양대원 세미나가 '예배와 음악'이

라는 주제로 3월 10일(화) 오후 7시 30

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임영만 명예교수(호남신학교)

가 선다. 모든 찬양대원 및 그레이스 핸

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

석하기 바란다. 강사 임영만 교수의 프

로필은 다음과 같다. 

호산나 대학 입학식이 3월 3일 (화) 10시 30분에 

호산나대학 대강당에서 열린다. 성도들의 관심과 격

려 바란다. 

서울강남노회 제 55회 정기노회가 3월 5일(목) 오

전 9시부터 일심교회에서 모인다.

3월 7일(토) 오후 5시, 남선교회 연합예배 후 웨스

트민스터 홀에서 박석무 교수(성균관대 석좌교수)를 

강사로 "도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궁

금한 사항은 김영화 집사(이삭선교회장 010-2413-

6429)로 문의 바란다. 

서울음악교실을 시작으로 / 3월 1일(주일)~5월 10일(주) / 10주간 

3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신청 및 교육 : 부서별로 / 서약식 :  4월 5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제37학기 서울성경대학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사순절의 기도

이영기 장로

감히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죽음을 자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내와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실로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에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고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의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비를 구하옵니다

세계 도처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민족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동하고 있으며 
모든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2015년은 남북이 분단된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분단된 조국이 복음화된 통일 한국이 

되게 하옵시고 금년부터는 이북 산천을 
경유하여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육로로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민족이 주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잘 준행하는 증인의 사명과 복된 제사장의 사명

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앞장서서 잘 감당하도록 

특별한 서울교회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87명의 선교사와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2015년에는 1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도 
이룩하는 한 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2020년도에는 온 서울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한가족 한선교사 운동에 동참하고

러시아와 인도에 선교센타가 세워지고 
세계 도처에 선교의 전진 기지들이 세워져 

선교의 해가 지지 않는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이 사순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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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기고

오늘은 3.1절 96주년이다.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되길 염원하면서 전국에서 떨

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었다. 국권을 잃어버린 

지 10년만에 나라를 다시 찾고, 독립 국가를 건설하

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것을 신호탄으로 5월까지 1500여 

차례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전국 218개 군 중 211개 군에서 참여했다. 선조들은 

일제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폭압에 굴하지 않고, 피

눈물을 흘려가며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시위도중 

사망한 사람이 7,500명이나 됐다. 1만6,000명이 부

상을 입었다. 투옥된 사람도 4만7,000명이나 됐다. 

일제는 독립운동을 벌인 선조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했다. 조선8도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3.1운동은 20세기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인 ‘사티아그

라하’, 이집트와 터키 중동의 민족자결주의운동을 

밝히는 횃불로 작용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다. 장로교가 선봉에 

섰다. 기독교인은 당시 2500만명중 1.2%인 35만명

에 불과했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기미독립선

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중 기독교인이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됐다. 일제에 체포된 사람 중 기독교

인이 2,039명, 천도교인 1,063명, 유교인 55명, 불교

인 41명으로서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기독교계는 당시 “3.1운동은 곧 하나님의 운동”이라

고 선포했다.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

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

선상에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

설하는도다"라고 강조했다.

일제는 3.1운동 후 전국 47개의 교회를 파괴했다. 

목사 장로 성도 등 151명이 투옥됐다.  일제는 경기 

도 화성군 제암리교회 성도 30여명을  교회안에 가

둬넣고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만행도 서슴지 않

았다. 

기독교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믿음

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영적 군대였다. 일제는 기

독교를 억압하고 말살하려 온갖 획책을 벌였다. 조

선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에는 "이 민족(조선민족)

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

은 조선의 교회다"라고 했다. 기독교계는 일제의 우

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투옥됐다. 

한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남북한 대립 격화로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세월호사태와 통진당 해산, 무상복

지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 경제는 장기저성장 

덫에 빠져 있다. 선진부국으로 가기 위한 각종 개혁

과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3.1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만세운동

을 벌였던 것을 되살려야 한다. 겨레의 하나됨과 단

결과 통일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김정은 독재정권

의 잔악한 공포정치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복

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민족복음화와 자유민주

통일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한다. 통일이 돼야 진정

한 3.1운동이 완성될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

엘 자손을 흥왕시킨 느헤미야가 돼야 한다. 느헤미

야는 예루살렘이 환난과 능욕을 당해 성이 폐허화

되고 성문들이 불탔을 때 수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께 간절히 기도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섰던 에스더가 돼야 

한다. 

개신교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중보자가 돼

야 한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오게 해

야 한다. 크리스천부터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도 새롭게 부흥할 것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

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

고 간구했다. 하박국의 기도가 한국기독교에 넘쳐

나야 한다. 물질주의와 세속에 오염된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3.1절을 맞아 서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살렸으면 한다. 다윗은 내 힘

으로 할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할 뿐’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 나와 내 가정만 생각

하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민족공동체를 중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인 서울교회 찬양대원을 

위한 세미나가 3월10일(화)오후7시30분부터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교회음악의 최고권위

자로 존경받는 호남신학대학의 교회음악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임영만교수님을 초빙, “예배

와 음악” 이라는 주제 하에 찬양의 의의와 방

법, 찬양의 종류와 방법, 찬양대원의 임무, 찬양

대원의 문제점, 찬양대원의 구비조건, 하나님께

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음악 해석법등에 관해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찬양대원에서부터 서울교회의 찬

양을 담당하는 모든 찬양대원과 지휘자, 반주

자들은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을 영화롭게 찬양 드리는데 관심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박정선 장로(찬양위원장)

이의춘 집사 
(9교구, 미디어펜 발행인 )

찬양대원 세미나

3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강사 : 임영만 명예교수(호남신학교)

기독교계는 일제의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

우리는 다시금 3.1정신으로 
돌아가야

세속에 오염된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찬 양 대 원  세 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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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원로목사는 3.3(화) 호산나대학 입학식설교,  
3.4(수) 국민운동정직운동본부세미나 준비위 소집, 3.5(목) 
총회교회연합위원회와 한교단다체제실현을 위한 간담회, 
한국장로교육원개강 예배설교 및 특강을 한다. 3월7일(토) 
사랑의쌀, IUU이사회에서 설교한다.

■ 득녀: 5교구 유은철 집사 조현정 집사
■ 개원 : 3교구 김은석 집사 '위례서울치과' 02)407-7528
■ 발령 : 9교구 김성수 성도(김재성 집사, 유순섭 권사 차
남) KEC 싱가폴 주재원 

■ 주일식당봉사 :  빌립전도회(3.1) 
                             안드레 선교회(3.8)■ 주
일식당봉사 :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영적 갱신

   의 절기가 되도록

2. 3.1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나라와 민족의 구원

   을 위해 기도하도록

3.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을 통해 영적 성숙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

   록

B.M.W.운동
동참합시다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순절 묵상시, 종려주일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13
일,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
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
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비전2020 후원자
서준권.유정민(0.5) 김철진.노의정(1) 문경덕.최순정(1) 
은기장.김경숙(0.5) 김진한.하선경(1) 김순영.한창환(1) 
김정희(1) 서선옥(1) 강홍래(1) 김건희(0.5) 박세아(0.5) 
홍석현(0.5) 박화실(0.5) 김은성(1) 박형주(1) 방효철.남
상경(0.5) 우현주(1) 서예성(1) 서예준(1) 9-1다락방(1) 
최유현다락방(0.5) 김원중.이갑연(0.5) 김성은.성경.요한
(1) 임만석.임만용(0.5) 김유정3(0.5)

김선자(2) 은기장.김경숙(2) 유관모(6) 진종석(2) 최임
수(1) 김정희(1) 유윤상(1) 이현미(1) 강홍래(10) 오광환
(1) 김예환(1) 전원순(1) 임병석.이태정(1) 임광호.김정
미(2) 구현철.방윤희(1) 김순덕(1) 이계홍(1) 송재현.선
순례(1) 석상화(1) 박금영(1) 정춘혜(1) 기호진.염혜영
(10) 서준권.유정민(1) 부교역자 일동(10) 진교남.김희옥
(1) 전인화(1) 임선철.이영주(1) 장덕(1) 한건수.유안순
(1)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은기장 김경숙 0.5 김진한 하선경 1 임선철 이영주 0.5 강홍래 
1 방효철 남상경 0.5 임대희 1 김동수 정을순 1 서준권 유정민 
0.5 신선주1

2015년 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주일 1,2,3

부 예배 시 2015년 첫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

(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 유아세

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김성진1 김순정 김혜진3 박수민3 송현수 
               이승언1 이중훈 정혜진1 황수영     계 9명
· 입교자 : 구예지 박태준1 이민현 이준현1 조민선 
               조민경 홍영오		        계 7 명
· 유아세례자 : 박서준1 조하음 홍연우         계 3명 
				         총 19명

호산나대학, 제6회 졸업식 개최

상담부, 주중 상담 시작

호산나대학 제 6회 

졸업식이 본교 대강

당에서 2월 12일 열렸

다. 이날 사무자동학과 

11명, 서비스학과 6명, 

노인케어학과 6명 총 

23명의 졸업생들이 학

사모를 썼다. 1부 졸업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2부 졸업식까지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의미있는 졸업식이었다. 졸업감사예배는 서명철 목사

의 말씀과 교수들의 특별 찬양으로 졸업생들에게 축

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2부 졸업식에서

는 졸업장 및 분야별 시상 및 상장 수여로 졸업생 모

두가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졸업식을 빛냈다.

후배들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로 그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노인케어학과 최재

곤 학생은 “말도 탈도 

많았던 지난 3년 동안 

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호산나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전

했다.

이동귀 부학장은 “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니 호산나대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라”라고 격

려사를 통해 호산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말기

를 당부하였다.

서울교회 상담부가 성도들의 가정문제에 더욱 친

밀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주중에도 가정상담을 시작

하였다. 주일에 하던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상담

(310호) 외에, 금년 2월부터 자녀상담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의 자녀문제, 

교육문제, 부부관계 등 각 분야의 가정상담 전문봉사

자들이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독

교 신앙에 기초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놀라운 상담자이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아름다운 변화

를 이루기 위한 사역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

다. 가정 상담자 및 상담 요일은 다음과 같다.

상담예약은 상담부 차장 이정희 권사(010-5779-

1329)에게 하면 된다. 화요일-이은옥 권사(오전

10:30~12:00), 수요일-양세라 목사(오전7:00~18:00) 

목요일-이정희 권사 (오전10:30~12:00), 금요일-양세

라 목사 (오전7:00~20:00), 토요일-이계자 권사 (오전

10:30~12:00), 주일-제오복 권사 (오후2:00~5:00).


